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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님의 비유(210901) 
 

■ 제 8 강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(눅 15:11-32)  

 

1. 전후 문맥: 되찾은 기쁨 
 

  1.1. 잃은 영혼을 찾은 기쁨 

    1.1.1. 잃은 (          )을 찾은 목자의 비유(눅 15:1-7) 

    1.1.2. 잃은 (          )을 찾은 여인의 비유(눅 15:8-10) 

  1.2.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(눅 15:11-32) 

  1.3.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(16:1-8) 

    1.3.1. 미래를 준비하는 삶 

    1.3.2. (          )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물을 사용함 

  

2. 비유의 주인공: 탕자? vs. 아버지? 
 

  2.1.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: 아버지와 두 아들(눅 15:11) 

  2.2. 비유 전반부의 등장인물: 작은 아들과 아버지(15:11-24) 

  2.3. 비유 후반부의 등장인물: 큰 아들과 아버지(15:25-32) 

  2.4. 이 비유 전체에 일관성을 제시하는 인물은 아버지  

    2.4.1. 일반적으로는 (          )의 비유라고 알려짐 

    2.4.2. 그러나 핵심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→ 은혜로운 (          )의 비유 

 

3. 집을 떠나는 작은 아들(눅 15:12) 
 

  3.1. 탕자의 나이: 결혼 전 → 대략 17 세 

  3.2. 상속의 몫: 아버지 재산의 (          ) (신 21:17) 

  3.3. 탕자의 가출 동기 

    3.3.1. 서구인들의 관점: 돈을 벌기 위해?  

    3.3.2. 중동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(K. E. Bailey): 

         “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했으며,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 것!” 

    3.3.3. 자유분방한 생활, 유흥과 쾌락을 위해(눅 15:30) 

 

4. 타국에서의 삶: (            ) 생활 
 

  4.1.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(눅 15:13-14) 

  4.2.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궁핍하게 됨 

  4.3. 돼지를 치며,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함 

    4.3.1. 돼지를 치는 것은 일종의 배교행위 

    4.3.2. 탈무드의 기록: “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!” 

    4.3.3. 탕자의 이중적 죄악: (            )(제 5 계명)와 (            )을 향한 죄(눅 15:1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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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환영 
 

  3.1. 탕자의 회개 

    3.1.1. “스스로 돌이켜”—인생의 바닥에서 찾게 된 아버지(눅 15:17) 

    3.1.2. 회개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, 아버지를 (          )하는 것! 

    3.1.3. 회개의 결과는 아버지께로 돌아감(눅 15:20) → 무조건적인 순복/의뢰/의탁(눅 15:19) 

  3.2. 아버지의 환영 

    3.2.1. “아직도 상거가 먼데”(눅 15:20) 

      A. 날마다 동구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(잃은 양, 잃은 동전의 비유) 

      B. 용서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음 

      C. 아버지를 만날 때 탕자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, (          )하는 것! 

    3.2.2. 큰 잔치를 벌임: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→ 아들의 지위에 대한 완전한 복권 

 

4. 큰 아들의 원망 
 

  4.1. (          ) 강조의 법칙: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음 

  4.2. 큰 아들의 불만 

    4.2.1. “내 동생”이 아니라, “[당신의] 이 아들”로 호칭(눅 15:30) 

    4.2.2. 그에게 대한 마땅한 처분은 책망, 회초리, 징계, 창피를 줌 → (          )의 구현 

    4.2.3. 하지만 아버지는 “측은히 여김” → 긍휼히 여기는 마음(눅 15:20)  

  4.3. 큰 아들이 상징하는 인물(눅 15:2)  

    4.3.1.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

    4.3.3.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일련의 비유들 

  4.4. 존 맥아더: 이후 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함 

 

5. 결론 
 

  5.1.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(겨자씨와 누룩) 

  5.2. 우연히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(밭에 감추인 보화) 

  5.3. 그 나라를 향한 초대(잃은 양과 동전) 

    5.3.1.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 

    5.3.2. 주저 없이 달려가면 됨 

  5.4. 주께 나아오는 자를 환영하고, 함께 기뻐함(은혜로운 아버지) 

  5.5. 주께로 나오는 자를 찾아 나섬(불의한 청지기) 

 

 


